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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넌도 제2차 협지기훈련훌 마XI고 

충현의 청지기들이여! 
지난 금요일(17일) 저녁! 제2차 청지기 훈 

련은충현의모든청지기들이말씀앞에 

하나가 되어 회개하며 새롭게 거듭났 

던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매년 청 

지기 훈련을 통해 청지기들이 은혜 

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더욱 큰 은 

혜의 시간이었음을 한결같이 고백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래 전부 

터 십자가의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로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섭자가를 전하라! 
사실， 우리는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보았던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심판을받아야할죄인이 바로우리 자신이었 

기 때문입니다. 그러나하나님은원수되었던우 

리를살려주셨고새로운기회를주셨습니다. 이 

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를 통해 충현의 

모든청지기들은지금자신이 해야할일이 무엇 

인지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오직 십자가， 그리스 

도만따르고 전해야함을 

에스겔의 심정으로… 죄인의 심정으로… 말씀을 ••••••••••••••••••••••••••••••••••••••••••• 

L 에스젤이 보았던 하나님의 심판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어느 한 곳도 빼놓지 않고 다 멸하는 것을 보았습 

니다. ‘끼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기중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겔 9:띠. ‘내가 홀로 있는지 

라’(겔 9:에.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과거와 현실 장래의 임할 일들을 그려보게 하 

셨습니다. 

2. 지난날의 회파 우리에게 무엇을 제째는7η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대마 24:6-8,2D. 그러 
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나를 남겨 두었을까요? 우리가 신실하고 선하기 때문 

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계 22:17). 그러면， 하나님 
의절대적인은총으로인해우리의돌과같은자존심 교만 의지가다찢겨졌습니까? 

‘맘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니.()r가자’(히 10:2잉.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을 받게 하 

시려고우리들을지금까지 남겨두셨습니다 

3. 원수되었던우리를살리신하나님의자비하섬 

죄와불의의 악한것들로물든죄의 길이었지만우리는아직도살아서 하나님의 거 

룩한 성전에 들어와 있습니대엠 2:4 잉.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실}아님았 
다고자랑할것이 아니라하나님의 영광을위해살아야합니다 “ .. 이는그리스도예 

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히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 

타내려 하심이니라~' (엠 2:6 η. 모든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그 
리스도를섬기며 ‘산자라는증거가있어야합니다(엠 2:8-10). 

4 오랜세월우리를살리신하나님의 보호하심 
계속되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셔서 살아남게 하신 이는 하 

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수많은 고통과 악의 세력 속에서 지켜주신 그 

리스도의 사랑!’을입을열어 땅꿀까지 전해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약속은절대 

로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의 신실한 증인이 됩시대수 23:1띠. 하나님은 그가 베푸시는 
구원을의지송판확실한믿음의사람들을기뻐챔나다 

&우리들에게임할미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히 9:2η. 이것은 부활을 통하 

여 이루어질 것입니대요 5:2에. 한 아기로 이 세%에 오셨던 그분이， 그때에는 심판자 

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날들을 마감핸 날이요， 혐의 돗이 완전하거l 이루 

어지는 날입니대마 13:39-42). 이 때 심판주이신 주님은 외치실 것입니다. ‘까라지 
를 거두어 불에 사르라’. 이 때 우리들은 위대하신 주님의 의로우심 안에 서 있을까 

요? 아니면 영영한불에 던져질까요?중요한것은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덧입기 

를 소원히는 간절한 믿음의 간구는 피의 표적을 얻게 해준다는 시실입니다. 내가 그 

리스도를 진정 믿는가? 라고우리 자신을힘t해 질문을해야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에는 아무도 그의 눈을 피할수 없습니대마 25:34,41) 

6. 끔찍한 상태로 남아있게 펀 자들 
하나님 아버지 없이 남아있게 될 자들은 어떤 모습일깨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자 

신이 즐기던 쾌락도， 자신을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성령님도 없이， 자신을 그렇게 사 

링하시던 예수님도 없이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생명 

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대왕하 20:1 행 16:3D. 심각하게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 6:37 사 1:18). 지금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총의 기회를 주고 있 

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만 따르고 전하 

는믿음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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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빼 

ATIITUDE TOWARD GOD'S WORD 
( 1 6JHoweveκ they did not all heed the glad tidings; for lsaiah says, “ LORD, WHO HAS BELIEVED OUR 

REPORT?" (I7)So fiαith [comesJ from hearing , and hearing by the word ofChrist. (I8)But 1 say, surely they 

have never heard, havethey? lndeed they have; “ THEIR VOICE HAS GONE OUT INTO ALL THE EARTH, 

AND THEIR WORDS TO THE ENDS OF THE WORLD." (Romans 10:16-18) 

WWWfh1en”mmV”mOmωou h며때ear a s않%떼剛剛e밍댄떼째rπrmoαon. dφoes 뼈ectηtyOL이our미뼈Jr끼때r샤r h밍earπ에뀐써뻐t샌m센뻐뻐?η까깨깨T까재께hOLωuβ빼S 

peop미le can listen to the same sermon, but some walk away 

blessed and others cursed . Some people just do not heed the glad 

tiding. Paul talks about this in today’s Bible verses. He quotes Isaiah, 

“ Lord, who has believed our repoπ?" People hear God's Word, but they 

do not let it change their lives because they have a poor attitude. 

Attitude is so important. Not everyone receives salvation from God's 

Word . Some people listen to sermons, join bible study and prayer 

groups, sing in the church choir, and even witness to others; they are 

involved in many beautiful activities, but there is sadness, they have not 

received salvation . Jesus said, “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all creation. He who has believed and has been baptized shall 

be saved; but he who has disbelieved shall be condemned." (Mk 

16: 15, 16) The gospel saves some and condemns others. Romans 5: 1 

says, “ Therefore, having been justified by faith ,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Whoever hears the gospel and 

believes it is justified by their faith! “ Whoever believes that Jesus is the 

Christ is born of God"(l Jn. 5:1). What kind of attitude do you have 

toward God's Word? 

When you hear a sermon , do you receive it joyfully? After Peter’S 

sermon at Pentecost, God ’s Word pierced the hearts of the men of 

Israel, and they wanted to know what they should do. Peter told them, 

“ Repent, and each of you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 (Acts 2:38) . Those who believed and received God's Word were 

baptized, and "day by day they continued with one mind in the temple, 

and breaking bread from house to house, they were taking their meals 

together with gladness and sincerity of heart, praising God and having 

favor with all the people"(vv. 46,47). You need to take God’s Word 

seriously and receive it joyfully. When Jesus told Zaccheus that He was 

going to stay at his house, he hurried down from his tree and received 

Jesus gladly (Luke 19:5,6). He did not wor이 over the cieanliness of his 

house or fret over society’s standards and culture, but “ gladly" received 

Him. When Philip prociaimed Christ in the city of Samaria the crowds 

with "one accord were giving attention to what was said" by him, and 

" there was much rejoicing in that city" (Acts 8:4-8). Whenever y 

themselves teachers in accordance to their own desires, and will turn 

away their ears from the truth and will turn aside to myths" (2 끼m . 4 : 3-

4) . Some people do not really want to listen to the truth. This happened 

in Jesus time, the crowds followed Him but when He started preaching 

the truth, they left. They deserted Christ because He would not be a 

political revolutionary and because He taught the need for personal faith 

for salvation, “ As a result of this many of His disciples withdrew and 

were not walking with Him anymore"(Jn . 6:66). 

When you hear a sermon , do you agree with it, but leave with 

sadness? Do you leave with sadness because you know you cannot 

possibly do what God requires? A man came up to Jesus with the best 

of intentions; he had lived an exemplary life and wanted to know how 

he could inherit eternal life. Jesus said to him, " One thing you lack: go 

and sell all you possess and giv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and come, follow Me"(Mt. 19:21). The man was sad because 

he knew this was the right thing to do, but he left because he owned 

much property. Many people come to church agreeing with sacrifice and 

dedication, but soon leave because they cannot do it. They love the 

present world more than Christ, just like Demas(2 끼m . 4 : 1 이 . Isaiah 55:7 

says, "Let the wicked forsake his way and the unrighteous man his 

thoughts; and let him return to the Lord, and He will have compassion 

on him, and to our God, for He will abundantly pardon." 

When you hear a sermon, is it old news that stirs no passion within 
you? When you first heard the gospel , were you excited, but somehow 

over time have lost the feeling? Some people when they first heard the 

good news denied their selves and lived by faith , and the church 

recognized them and gave them authority, but now they operate by 

customs and traditions. They do not have any real love for Christ. They 

do not appreciate the Word of Life . God's messages to them are not 

important anymore. Now, they pretend to enjoy themselves at worship 

services and put up fronts as Christian leaders, but inside they have no 

cross , no Jesus , "a nd they, having become callous , have given 

themselves over to sensuality for the practice of every kind of impurity 

with greediness"(Eph . 4:19). Hosea 4:17 says, "Ephraim is joined to 

idols; let him alone." Some people love their own glory, not the glory of 

Jesus Christ. “ For this reason God will send upon them a deluding 

influence so that they will believe what is false, in order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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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IU님의 발씀를 tH흩}는 마음 

(16)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o~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그러므로 믿음온 들음에서 나며 

들음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야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갱생판목사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롬 10:16-18) 

하나님의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 

씀을듣지만， 어떤사람들은은혜를받고어떤사람들은지겹다고느낌니다 또불 

행히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말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 

문에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밀봐고 있습니다 “주여 우 

리의 전딴 tI]를 누가 믿었나이깨'(16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밀씀을 듣지만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못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기 때문 

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의 말씀을듣고구원을받는것이 아닙니다. 어떤사람들은설교도 열심히 듣고， 성 

경 공부나 기도 모임에도 참석하고 성가대에서 봉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도 

합니다. 이들은여러 가지 아름다운활동에참여합니다. 그러나안타깝게도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히십니다. ‘너희는 온 천히에 다니며 만민에 

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은 정죄를 받으리라!' (막 16:15.16),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정 
죄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임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 

랴자’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잎}아 의롭다 히심을 얻습니 

다! ‘폐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요일 5:1), 그렇 
다변하나님의 말씀에 대한우리의 마음가짐은어떠해야합니까? 

기쁨을주는말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오순절 날 베드로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어찌 해야 

할지 묻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 

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행 2:46， 4끼. 
우리는하나님의 말씀을진지하게 대할뿐아니라기쁘게받0]들여야합니다 예수 

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머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급히 뽕나무에서 내려 

와 즐거운 미음으로 주님을 맞이들였습니다(녹 19:5 히. 삭개오는 집이 지저분하다 
고 걱정하거나 유대 사회의 규례와 문화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 

쁘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그 

곳 사람들은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았습니다. 그러자 그 성에는 “큰 기쁨” 

이 찾아왔습니다(행 8:4-잉.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찌를지라도 우리는 진실 
한 0]음과 기쁨으로 받0]들여야 합니다 ‘폐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 

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멤전 1:8), 비풀어진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말고 회개하는 미옴으로 말씀을 듣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실L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 

으로 마음속에 받}이들인사람에게는기쁨이 있습니다 

진리의말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분노하거나 반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혹시 설교 
자가 자신을 꼭 집어서 말한다거나 책망한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사람들 
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 증오심으로 기득 차서 이를 갈기도 합니 

다(행 7:54), 성경은 경고합니다. ‘꽤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 
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 

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팀후 4:3,4), 진리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미 예수님이 계실 때도 있었습니다 많은무리들이 예수님 

을 쫓았으나 그가 진리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은 그들이 기대하던 정치적인 혁명가도 아니었고 오직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한 

다고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제자중에 많이 물러가고다시 그와함께 다 

니지 아니하더라?' (요 6:66), 

실천을요구하는말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에 동의하지만 슬픈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가지 않습니 

까?하나님이 요구하시는것을도저히 할수 없다는것을알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는 

모범적으로 살아왔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 

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씬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지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마 

19:21), 그는 이것이 옳은 일인 줄은 알았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교회에 온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합니 

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그러할 수 없음을 알고 곧 떠나고 맙니다 그들은 데마처 

럼 그리스도보다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팀후 4:1이 “악인은 그 길 

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홀히 여 

기시리라우리 하나님께로나아오라그가널리 용서하시리라”싸 55:7) 

은혜의샘이신말씀 

말씀을들을때， 이미 알고있는내용이라며 전혀 감동을받지 못하십니까?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는 뜨거웠는데 시간이 흐룰수록 첫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시람들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자신을 부인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교회가 그들을 알아주고 높여 주면 관습과 전통만 고수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들에게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찾이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생명 

의 말씀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 

니다. 그들은즐거이 예배에 참여하는척하며 교회의 지도자라고앞자리에 앉아기 

도하지만， 마음 속에는 십자가도， 예수님도 없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엠 4:19) 호세아 4장 
17절은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 두라” 몇몇 사람들은 예 

수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 

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살후 2:11 ， 1잉. 고린도후서 5 
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지나갔으니 보라새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합 

니까? 이 중대한 질문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 수도， 혹은 영원한 형별로 

이끌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대하는우리의 마음가짐은참으로중요합니다. 

만약하나님의 말씀을통해서 마음속에 있는악한것들을발견했다면 지금돌이커 

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근심하며 떠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마음 
을 새롭게 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회개하고 
마음을새롭게하십시오 자신을부인하고자신의십자가를지십시오 그러면하나 

님의 자녀가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가장큰기쁨으로받으십시외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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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합멀 l 명톨 It Xl 

l 장로 칼렴 l 
삽자가를 힘았께 전하는 7ii!.구 

“여효와를 힘찌 알자’Y효 6:3) 

십자기를 생각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어l 감사하여 몽 둘 바를 모르 

겠다. 다만 “죄인 중의 괴수를 용납하시고 이 작은 자의 찬양을 받으옵소서라고 

고백할 따름이다. 아울러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절실히 느낀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 교구의 표어를 “여호와를 힘 

써 알자’(호 6:3)로 정했다. 

‘신실하고 충성스런 성도’ 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7교구는 강동구， 하남시， 광주 
군으로 이어지는 7개 지역 안에 31개 구역의 목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직 목표 

는예수님의 장성한분혐l 이르도록옹교구성도들이 기도와말씀으로무장하는 

것이다. 금년에는구역의 잃어버린 양찾기와성도 배가운동을위해모든교구의 

청지기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지난 5월 15일은 ‘교구의 날 로 지정하여 장 

기 결석챔을초청승}는교구모임 행λ}를가졌다. 성도간의 사랑을나누고뺨과 

말씀 7}족찬양，신앙간증등을통빼은혜의감격을나눈바있다. 

그리고 일상 7}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듣고 담대함으로 교회 주 

변 전도， 1인 1명 전도， 병원 전도(보훈병원)， 지하철역 주변 전도로 남녀 전도회가 

회장단을중심으로그사명을 다하고 있다 햄부의 활동으로는 새신챔과교회 

에등록은되어 있으나출석치 못히는성도들을위하여 매주주간충현을전해주고 

심방카드를 작성하여 신앙의 정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임호씩 (7교구장)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심정을 갖고 잃은 %딸 찾아 나서고 있다. 지역 단위로 이 
루어지는 단기선교를 위해 뜨거운 기도로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 

해 헌신하는 각 지역장들의 모습은 아름답기까지 하다. 

이웃 사랑의 일환으로는 전도회 회원들이 사랑의 쉽터(정신지체 보호시설)， 소 

망의 집(중증 징애인 보호시설)에서 형제 · 자매들에게 목욕 봉사와 반찬 만들기 ， 

빨래， 식사 돕기 등으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이들을 섬기고 있다. 이 모 

든 역사가가능한것이 어쩨 사람의 힘이리요?오직 십자가구원의 은총을체험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에 가능하다고 확신한다{살전 1:3，따. 열매 없는 신자가 되 

지 않기 위해 자원봉시를 하며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도록 적극 권면하고 있다. 

바쁘다는 핑계가 정당화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다보니 현대 남성도들01 혼탁 

한 영적 환경에서 무너지기가 쉽다. 우리 교구에서는 이런 남성도들의 영적 해이 
를간파뼈 격월로특별 영성훈련을통해 말씀을듣고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핸 

시간을 갖고 있다. 교구 식구들이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고 십자가의 정병으로 거듭나 담대하거l 영적 전쟁을 치력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찌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 

리라’(약 4:끼. 아벤. 

외션부 구l궁차 간중운 (2) 

u.의모든 삶을 바칩니다 ! 
저는 K국에서 온 성만입니다. 어렸을 

때 카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저 

자신의 뭇대로 살았습니다. 군대 제 

대 후 저는 장사 하는 사람들에게 불법 

으로 돈을 받는 등 법을 무시하며 세상의 

일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였습니 

다. 저는 저의 삶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돈 

이 항상 있었기에 어려운 일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 속에 공허한 빈 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항상 알 수없는 

느낌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했던 잘못 

된 일들과 그러한 삶은 저의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것 

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러한 공허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 때부터 저는 열심히 카톨릭 

교회에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의 목마름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충현교회로 인 

도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들을 때마다 성경이 새롭게 열 

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충현교회에서 제가 예수님을 나의 

팡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영접하였습니다. 그 후 항상 예수닝께서 

저랑 계시고 저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특별하게 말씀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제가 생명의 빵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 

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예수님의 피로 저를 용서하셨습니 

다. 이제 제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고 충현교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좋은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삶 

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여 온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 

다. 이것은 하나닝이 저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성도님들의 기 

도를부탁드립니다. 

*외선부귀국자란 외선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교회는 이들을 계속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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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흩 Dtll 

흉약한죄엔흘흥해셔 

저같이 흉악한 죄인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의 

시작은 저의 의도로 시작된 선교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해 있는 환경과， 안간힘을 

쓰며 쥐고 있는 현실들은 선교지의 영흔들이 주님을 알고자 핸 갈급함보다， 주님 

의 사역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선교준비의 과정과정 속에 

불평과 무관심으로 임할 때가 많았습니다. 준비기간 동안 선교지 영혼들은 저에겐 

아직도 이방인이었고， 저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준비하는 통안 주님은 먼저 저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셨고， 오랜 기 

다림 동안에도 끊임없는 사랑으로 저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감정이 

메마른 사람에게도 선교지 영혼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 팀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 

음을 주셨고， 선교지로 나가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제 

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일정을 준비해 주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고 

역사하심을 스스로 체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 

신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는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흔들이 있 

었고 그리고 우리가 가기 전부터 주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를 막으며 복음 듣기를 거부하고 완강하게 뿌리치던 이들도 있었습니 

다. 비록 그 순간에는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영흔들을 사랑하 

고 계시며 그 닫힌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 

그 영흔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저희를 사랑하며 큰 은혜주신 주님의 사량을 몇 배나 풍성히 내려주 

시고 메마른 선교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태양보다 따스 

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흔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최정대(정년 1 부) 

• • • 
교만이아닌성령으로 

4월 26일 

오전사역은 동남부의 A지역. 일반언어， 전도언어 ， 영접기도까지 순조롭게 2개 

마을에 전했다. 자신이 생겼다. 그러나， 오후사역은 그 지역의 작은 초동학교에서 

40여 명 되는 어 린이들에게 전도지를 배포하는데 일부 어 린이가 전도지를 바닥에 

버리거나 찢었다. 또 평소에 우리팀 전원이 익숙하게 하던 현지 찬송가 율동의 동작 

이 모두 틀렸다. 우리들은 첫 번째 학교사역에서 너무 자신을 믿고 교만하게 나섰던 

것이다. 그리고또우리의 의지와자신으로가득찬사역에는결코성령이 임하지 않 

는다는 것을 이 곳， 이 순간에야 알았다. 주님께 우리의 교만을 별하여 달라고 기도 
했다. 그 후 선교지를 옮겼고 학교에서 허락받은 10분보다 더 연장하며 은혜 가운데 

서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주여 ， 우리의 교만을 멸하시고 용서하여 주소서 1" 

5월3일 

한마을에는커다란사원이 있었다 그곳에서 전도와영접기도를받은한어린이 

가， 전도하여야 할 가정과 전도하지 않아야 할 가정을 가려서 인도하였다. 전도하러 
들어갔던 집에서는 모두 영접기도까지 하였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비하신 영혼에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D국에서 주님의 

음성을， 십자가의 복음을 갈구하는 수많은 영흔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도 구원 

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7교구 2지역 선교팀) 

i 연'XH ).1억 중인 전교팀 

111멘l뭘펠| 깨흩l뭘뭘. l 톨~._- l-홈 
6월 13일(월) - 6월 21일(훼 10.교구 5지역 김경환 6월 14일(화) ‘ 6월 23일(목) 4교구 4지역 신광철 

6월 13일(월)- 6월 22일(수) 13교구 7지역 권영주 

- * 지난주에도즈니싼신교팀 
를훌l홉붙톨111 .. 률l11111홈l홉훨. 
4교구 5지역 문효식 6월 7일(화) - 6월 16일(목) 8교구 6지 역 최지용 

7교구 7지역 이인광 6월 7일(화) - 6월 16일(목) 10교구 7지역 심화민 

8교구 2지역 추병칭 6월 8일(수)ι6월 17일(금) 1교구 5지역 앙흔}원 

6월 7일(화) - 6월 16일(목) 

6월 7일(회) - 6월 16일(목) 

6월 7일(화) - 6월 16일(목) 

주의도움이아나고서는 

2005년 6월 19일 @ 

선교지 영흔의 모습을다시 떠올리며 그들을사랑하시는하나님의 마음을 되짚 

어 본다. 자기 나라 말과 글도 모르는 이가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눌 
한 입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게 여겨진다. 그려나 그때마 

다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웅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 주 

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구어 땅은 말라서 갈라지고， 

나무도 더위를 못 이겨 잎이 시들고 짐승들도 더위를 감당 못하고 늘어져 있는지 모 

르겠다. 연약한 사람들은 더위를 감당 못하여 오전에 잠깐 일하고 오후에는 그늘을 

찾아들어가 더위에 지쳐 잠을자지 않을수 없는땅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가기도 하지만，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감당해 보려고 애를 써 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여도 주의 도움이 아니고 

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하나님 

의 구원의 섭리와다스림 속에 모든만물을보전 

하시고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통 

치하시어 그의 나라와그의 의를 이루어 가고 있 

음을 깨달았다. 여기서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도 

D국 땅까지 전파됨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왔 

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행하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을돌려드립니다 . 

• 

주순희 (집사， 2교구) 

많은 사람들이 K국을 저주받은 땅이라 말하지만 이번 선교를 통하여 내가 보았 

던 그땅은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오아시스였다. 일찍이 우상을섬기며 주님을모르 

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수백 명이 모여서 주님의 복음 

을 들으며 아멘으로 주님을 영접했다. 마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결신 

자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은혜로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기적 같은 일을 

소개하려한다 

선교 첫 날 다섯 번째 마을로 이동하던 중 비바람이 몰아치자 우리 팀원들은 숙소 

로 가기를 원했지만， 팀장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하였 

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바둑알만한 우박과 폭우로 사역을 하기가 힘들었다. 그런 

데 그곳 주민의 안내로 한 주민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집 주인에 

게 복음을 전했고 그 주인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을 맛보고 

돌아오는데 ， 마을에 들어올 때는 멀쩡하던 수십 년 된 큰 가로수들이 곳곳에 쓰러져 

길을 막고 있었다. 만약 복음 전하는 걸 중단하고 숙소로 돌아왔다면 우리 팀원들이 

탄 차량이 도로를 달릴 때 부러지고 넘어지는 가로수에 무사하기 어려웠을 텐데 ...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피할 길까지도 마련해 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다. 이번 선교를 통해 K국의 그 깨끗한 영흔들을 우리 주님 

께서 사량하사 우리를 그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맑고 순수한 눈동자와 때 묻지 않은 그들의 마음을 바 

라볼 때 참으로 하나님은 이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미 우리 

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알았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어 그곳 K국에 교회들이 세워져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기를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한다. 40년 넘게 교회에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 죄인 또한 이번 선교를 통 

해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게 되었으니 이 모든 사역을 높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장상길 (집사， 3교구) 

·-111 
흥 이번 주에 줄말O는 전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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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주선 최고의 오아시스 



@) 2005년 6월 1 9일 주민흥현 저1842호 

현국 악교 

넙치는기쁨 

2004년 12월 5일 아침. 너무나 가슴이 벅찬 아침이라 지금도 생 

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날밤부터 잠을설치며 맞이한그날 

아침에 저는 남편과 나란히 차 안에서 찬송을 들으며 충현교회로 

향하였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습 

니다. 저는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결혼한 뒤 교회 출석을 하지 않 
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남편이 교회에 퉁록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교구 새신자 초청을 받아 참여하면서 너 

무나 감동적이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 믿 

고 구원받으며 천국 문에 나의 이름이 적혀진다는 사실을 믿습니 

까7 ‘네 ! 아멘.’ 대답하면서 온몸에 전율이 흐르듯 말할 수 없는 기 
쁨이 차고넘쳤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20:31). 

남편을 따라 저도 다시 등록하여 새가족 양육부에서 양육을 받았 

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삼위일체가 무엇인가? 믿음과 

기도는 어떠한가? 등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선생님께 
서는 무엇을 얻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들어주시며 어린아이같이 기도하라고 가르 

쳐 주셨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성경을 암송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일하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벌립보서 4장 6 
절을 외우느라 중얼중얼하였습니다. 100번을 소리내어 읽으라는 

말씀에 그대로 했더니 입이 아플 지경이었지만， 어느 새 마읍은 예 

수님의 사랑으로 이전보다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 

주일 한 구절씩 새가족 양육부에서 배운 말씀을 요약한 성경 구절 

들을 외우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마음이 새록새록 새로워 

졌습니다 

새가족부에서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어 참감사 

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인 우리 부부를태초전부 ‘ 
터 선택하여 불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께 감사 

와영광을돌립니다. 

• 

전형준 응t금하 (새가족뷔 

청년 2부수련회후기 

주넙께초점을 맞추껴 

‘지친다. 새로 시작한 일에 적응하느라 힘든데 ... ’ , ‘행사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 
‘빨리 여름수련회가지나갔으면’ 

지난 주일부터 내 안에 음흉스럽게 자리 잡은 생각들이다. 생각이 몸을 지배하나? 이상하 

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하자 몸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장이 아프기 시작한 것이 

다. 냐는 1년 전 게실염으로 대장수술을 받았다. 장이 아프니 혹λ냐}는 마음이 금세 나를 지 

배한다. 그러나 어쩌랴. 주일인 걸. 
청년2부에서 일과를 마치고 오후 4시가 다 되어 흐느적거리는 걸음으로 선교 언어훈련을 

위해 제 1교육관 2층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그날 따라 유난히 의료선교라는 글씨가 눈에 확 

연히 들어왔다. 무엇에 이끌렸는지 발걸음이 ̂ }동으로 옮겨졌다. 내가 게실염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고 말하자 진료하시는 선생님은 좀 긴장하시는 눈으로 진료를 시작하셨다 

“장이 실제로아프네요 “혹시，신경성인가요?’ 

장아픈 것을신경성으로돌리고 싶은무의식적인 마음이 있었는지 나는 영뚱하게도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선생님은 나의 기대와는 달리 대수롭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약 먹으 

면 괜찮을 거란다. 나는 장이 꼬이는 것처 럼 아픈데도 말이다. ‘치-잇’ 몽이 힘드니 여유로 

운 마음을 갖기가 사실상 힘들었다. 누군가 일 때문에 꼬치꼬치 묻거나 계획을 이야기하면，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도망가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다. ‘아 어쩌면 

좋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만 이러나7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면려회 임원들은 그래 

도 다행히 바쁘고 힘든와중에도소리 없이 자신의 일들을척척 해내고 있었다. 

사랑스러운 사람들. 보석 같은 사람들 어디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 처 

음엔 일 때문에 대화를 시작했다가 서로의 삶에 대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다 보니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짙어진다. 근데 왜 면려회 임원들 이야기를 언급하니까 주책스럽게 
눈물이나는것일까? 

생각하면 할수록 사랑하는 마음과 미안함이 밀려든다. 삶의 고민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한 번 제대로 꿇지 않았던 일， 바쁘다는 이유로 넘어가버린 위로， 그리고 격려의 말 퉁 

해 주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생각난다. 

이제 더 이상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내 안에 솟구친 

다. 사랑하지만 표현을 하지 않으면 어찌 그들이 알랴.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련다. 여름수련회 그날까지 매일 임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 

며 기도를 하리라.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말도 때를 놓치지 않고 하리라. 

기대된다.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의 반용이 그리고 다가온 수련회 

날! 

참가신청한회원이 106명，점심 식사준비는 200명. 음식이 남으면 어쩌 

나 하는 믿음 없는 걱정이 밀려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 없는 나를 일 

깨우시기라도 하시려는 듯 준비했던 만큼의 인원이 수련회에 참석했고 십 

자가 은혜로 하루를 보내게 해 주셨다. 이미 나 보다 앞서 모든 것들을 준 

비하셨던 것이다. 앞으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야 겠다. 
김정민(정년2부) 

더 많은 천구톨 01 
바울 선생님은 에수님을 맏71 전에는 이릉이 ‘';\1웅’이었다 ;\f웅은 에수닝을 맏는 ;\f 

람들을 gl믹뺑다 또 스데틴t 1/;\f님을 동로 져서 중였다 그껏도 부촉éJH서 에수 딛l는 사 

람들을 gt으러 다머/석l으로 71는 도중에 태g댄다 더 눈부fl 빛을 보았다 아늘어씨는 이 

런목소리가틀렸다 

“시웅아!;\f웅아/ 네까 왜 달 맙박아느LI. " ;\f웅이 이 목소리를 튿고 “아니 5샌l은 누 

뮤응l니까?연'fi!. 었다 “Lf는 네까 핍박아는 에수라 ” 이 운Z때~;\f울은 에수남을 맏었다 

에수닝이 강짜7때껴 자신을 외때 흘아7f~1 갯을 77H7!i!. 난 후 바웅은 변효f도l었다 변 

와돈l 우 바웅은 주남의 gf씀을 전아71 유l때 유l양안 상g또 먼혔다 마지막까지 자71 자 

fl으l 목숭을 버리댄서까지 말씀을 전었던 바웅처람 Lf.도 에수남을 유l애 익(교에서 더 g 
gl이 Cff1/éJl 전도를 때0; 겼'ICf. 

그런데 내가 익퍼어써 ‘의수’라는 fl뮤어매 전도를 했다 의수는 웅교를 gl었다 난 이 

렇게 전도했다 “의수야1 에수는l은 우리으/ 좌흘 유l때서 양l자7애써 흘아7f.셨어. 그래서 

우리7f 듀윤l을 딛엇때걷'fi!. 전도었다 그런데 의수는 “에수라는 사람은 십자71에 온 박 

여 주었지? 근데 왜 우리 좌흘 듀윤léJt셨지? 이éJH71 안 돼 'Pf고 의수가 g빵을 때 난 

5f용H까였다 아지만 Lf는 다시 말아였다 의수야 웅교에 았는 부저는 사람들이 틴f든 fl 
이01. ~I도 아니지만자71틀이 gf든 ~I을 성낀다고 생괴féJH 봐1"의수는 O껴/야 알았는지 

“그렇듀LI 암마7~1 말씀드려 홀게. 너 말을 틀어 보니 에수닝을 gl고 짚어. “그래 그래 띄 

스OÞ ;\Jf까 자 éJH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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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영(초등부) 

「하영이으/ 글을 읽고 처음에는 누군가의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했었다 
그러나 하영Ol까 직칩 손으로 쓰고 예쁘게 꾸민 원고를보고 .. . -펀잡자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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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훌파회항방 웰 션교~，도회 
{/J쿄.의 원홍렬， ."도 I 

기폭교 tl앙을 01흘 때， 기도를 빼고 grgf 수 
없다. 주님은， 그리스도El에게 있어서 71도는 효 

읍이라고 가르쳐 주시며 몸소 기도의 모범을 보이 

겁다 호용이 없으연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71도 

의 중요성에 대애 gt하는 xμf/.가 요01혀 2l부아게 

느껴진다. 그렇에도 울큐아고 요들은 71도에대때 

~tof변따. 특0/2<∞5년125∞멍 이상의 선 

교비전을 뮤애 기도로 하나된 상헝의 연장El 선교 

71.도와를둘려본다 

기도외의 영징은? ‘선교기도화임니다 

언제 어디서·열리나요 ? 

매 주일 갈렬 리올어|서 오우 니시 부터 /.j시 니0분까지 기도외를 밥니다 . ( 강장국 혐 j 

큐체적01고 특밤f 기도 목적이 있습니까? 

탄키선교를 우원아는 것이 추목적인 기도외입니다 이 기도외에서 세계 열방을 앙안 기도를 

아지요. (박광신안수짚사/ 

잉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2005년 초에 50명 성도의 인원으로 시작였습니다 접자 승가하여 지금은 800영 정도가 

삼여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알 것으로 

예상앙니다 매우 바람직안 모습입니다 

(이강근 gf수갑사) 

기도회가츄슨 영적유익은? 

선교를 위안 기도이므로 기도외에서 임을 얻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잘 선알 수 있는 영석임을 공 
급받습니다 . (박광싱 징샤l 
삼여하시연 주여 나를 보내소서’ 라는 신십 어 

린 고백이 접로 냐옹니다 . ( 01강근 안수&l사j 

선교 가기를 망설이던 분들이 기도외에 와서 선 

교를 결심하기도앙니다 f서옥선 Sl사j 

기도외에 장여하는 잉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와 

야은혜를받을수있을까요? 

선교기도외는 영적 산실입니다 여기서 기도의 

불쏘시개를 공급합니다 여기서는 생냐무이든 동 

냐무이든 타게 되어 인스니다. 그러니 오시기마 하며 기도의 붐이 됩니다. 오시기마 하며 된니 
~、 t:j • , . - . . - , ' L I L ,-. 2 • ]

다 . ( 깅장국장로 ) 

은혀l를 사모아는 마음으로 외야 밥니다 . (서원 짙사) 

시갇이 짧은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일씩 오셔서 처음부터 맘께 삼여아십시오 

r 깅악선 :J).f) 

기도로 무한H야 연치에서 택얀 백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돌아가서 기도하겠노라는 선교 

연장에서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기도애야압니다 r박망삭 :J사) 

선교를 운비아슨 상도들께 드라슨 부탁은 ? 

선교지에 가심 때， 기도보다 경엄에 의지아지 말 

고 더욱 7 1도애야 압니다 냐아가 선교와 선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주의 뜻을 깨닫기 위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도에 헌신하 

고 있는 용사들을 소개애 추십시요 

교구별로 기도에 언신하려는 기 

도 동역자가 네 분이 계십니다 그 

리교 선교사를 우원아는 각 개인별 
우원자가 세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 

을 추죽으로 아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선교인이 새어서 선교기도외에 자밥석 

으로 삼여아고 있습니다 . ( 값댁 3t로 j 

해기도에만염쓸때입니다 (깅장￥핸 ) 

성령의 인도에 순송아는 좋은 기외입니 
다 종연의 성도들이 선교기도에 방판자 

가 없71를 71도압니다. (서온신 :J사j 

서 기도하고 또 71.도하신 주닝을 생끽연f다. 

그리고 신교기도획를 통해 간질이 7/.도하는 중연 

의 성도들을 돌아볼 때， 것써마네 언덕에 땀방울이 핑 
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신 주남의 모습이 느껴진다. 

l 다음주을l 한송 l 

239장 사릉띤l 하들 아버지 

이 찬양은 엔 스틸(MissArm S빼e， 171&v 1778)이 1700년에 작시한 찬송으 

로 그가 경험한 인생의 아픔이 담긴 곡이다 작곡은 토마스 호이즈IThomas 

뻐W잉s， 1734~1820) 목사가했다. 

1절은 주님의 말씀은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언제나 한띈roj 빛을 발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쓰라린 과거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십리 즉 

시랑의 하늘 아버지꺼/서 그 모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몰라운 사 

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한/양하는 것이다 

2절은 비전한 우리 요생들 기운데 하나님은 세상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무한 

한 영의 앙식을 늘 내려 주는 것을 gμ/한다 

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음성은 하늘의 펑화와 영원한 생명 되시기에 

우리에꺼/ 잠 복된 일이 됨을 친앙한다 
4절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신다 주님의 이 플라 

운 기쁨은 우리에꺼/ 새 힘이 되어 주시며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늘 

승리하는 길로 요l도하여 주심을 친양한다 

5절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주는l으로 모λ/고 늘 함께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을꺼/ 되며 그리스도를 발 

견하게 된다는 것을 친fgF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명에 오신 예수그리스도， 바로그이들을。}끼지 아니 

하고우리들에게 내어 주신 그 시랑의 하늘 하나님이야말로우리의 참된 아버 

지가되신다 우리는그놀라운시랑을 입은하나님의 거룩한백성， 하나님의 자 

녀로서 그사랑을늘찬양해야한다. 
(찬앙위원회) 

(편집실) 

새 · 가 · 족 · 을 환 영 합 니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695 김경애 1 장년2부 김윤애(1 0) 1723 신성연 19 중등2부 g댄01(11) 1751 강혜진 19 대학부 김소연떼 

1696 박병헌 19 고등부 김성진(1 0) 1724 진윤애 5 E번1부 홍금성(5) 1752 니산뜨린제9 외선부 선우성윈1 8) 

1697 박성규 15 ~션1부 나신경(1 ) 1725 류효근 19 중등3부 문홍뭐2) 1753 반느안 19 외선부 김현원9) 

1698 전은숙 19 고등부 홍정예(15) 1726 앙씬 15 청년2부 이소돼8) 1754 김미영 16 :g밴1부 정운애(17) 

1699 이싱래 1 정년2부 유형러4) 1727 구바지 19 외선부 김영희(1 2) 1755 시만떠 19 외선부 윤해균(1 4) 
1700 따냐 19 외신부 나영실(1 2) 1728 나라 19 외신부 이경효(1이 1756 수란져 19 외선부 윤종극미 

1701 을벤 19 외선부 주비이도브(1 9) 1729 앙회옥 4 g번2부 정정희(3) 1757 ^딴더 19 외선부 김지영m 
1702 이숱자 14 :g번3부 이순애(6) 1730 윤상수 19 중등2부 이영챈2) 1758 삼뺏 19 외신부 힌썽돼1 4) 

1700 이여진 18 정년1부 낭우쉰1 8) 1731 김현식 16 ~번1부 박우현(4) 1759 유인산 8 g밴2부 한정훼1 4) 

1 7여 징지한 19 정년1부 정문호(9) 1732 김주횡 9 :g번1부 윤석화1에 1700 박신애 17 정년1부 장업선씨 

1705 김선호 12 :g밴2부 김향재15) 1733 이재영 19 대학부 믿님원1 6) 1761 조현경 19 대학부 박희쉰1 2) 

1706 김광지 4 E밴2부 손경희(8) 1734 김유경 13 청년1부 김동쉰13) 1762 전진갑 9 에바다부 정지호(1 9) 

1707 김두나 19 정년1부 심해식(2) 1735 손지윤 19 중등2부 정지현(1) 1763 문춘영 19 칭년1부 조흥댄1 6) 

1700 빡|영 19 정년1부 심해식(2) 1736 이윤지 19 칭년1부 이수진(1) 1764 김진우 19 정년1부 김혜정(19) 

1709 김관준 15 장년1부 김병쉬6) 1737 정인재 6 짧3부 정딜영(1 6) 1765 정동귀 5 g번2부 라병쉰5) 

1710 권영미 19 정년1부 빙민재1이 1738 정순영 6 E맨3부 이명쉰1 6) 1766 계서희 19 정년1부 계서연(8) 

1711 리순금 19 외선부 나승원4) 1739 이역호 1 정년2부 신명쥐1) 1767 정현정 19 정년1부 계서연(8) 

1712 김셋별 19 대학부 진학래(1에 17때 유은철 1 정년2부 신명쥐1) 1768 최은경 19 대학부 이희선(2) 

1713 이상하 19 정년1부 최숙재18) 1741 김연숙 1 정년1부 조옥재1 5) 1769 노권웅 19 대학부 노미외1이 

1714 나봉원 15 청년1부 박형식(1 5) 1742 정석희 15 정년2부 이강러15) 1770 원창진 19 대학부 원웬(1에 

1715 이애리 19 고등부 이명폐:4) 1743 징수영 8 g밴2부 김재호(1 6) 1771 징원주 19 대학부 이정덕(1 ) 

1716 박일 4 g땐1부 김성호(3) 1744 김수명 19 고등부 민병원1이 1772 조은아 19 청년1부 전혜샘6) 

1717 김연순 15 징년1부 김연햄1 5) 1745 김용성 19 대학부 믿반힘5) 1773 김명균 19 정년1부 정은혜떼 

1718 윤민경 19 고등부 횡흙{1 ) 1746 박장엽 8 징년2부 박영섭미 1774 권미옥 19 정년1부 이명희떼 

1719 조광희 10 정년1부 황현절(1이 1747 김진학 12 소밍부 김순임(1이 1775 김민우 19 대학부 성미선(1 7) 

1720 김지희 19 청년1부 징절해1에 1 7얘 최영재 19 정년1부 함수정(15) 1776 김선영 19 정년1부 최선정(1 9) 

1721 님폐정 12 정년1부 한애헌(12) 1749 강민정 19 대학부 이록희(2) 

1722 이지선 19 고등부 이관종(1이 1750 강재연 19 대학부 이유{1 9) 

짧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짧 



@t 2005년 6월 1 9일 

별세 

1 김이선 씨 (김통의 집 

사의부친) 6교구잠본 

2구역 / 14일 별세， 16 

일장례 

결온 

최용규 군 (최연찬 성 

도， 이재선 생도의 아 

들，타교회)과 이연희 

양 (이정훈안수집사， 

길봉재 권사의 딸， 8교 

구) / 25일(토) 13:30, 
답십리 대명웨딩흘 3 
충그랜드흘 

2 김정표 군 (김진환 씨， 
김순자집사의 아들， 6 

교구)과 요버|자 앙 (안 

충수 씨， 박정재 씨의 

딸) / 25일(토) 13:30, 
향군회관별관 1층 

·전도회감사 
전도위원회에서 2005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 ‘ 2005년 7월 3일(주일) ~ 2005년 7월 31일(주일) 
대상 기간 ‘ 2005년 1월 ~6월 
감사 장소 · 전도위원회실(교육관 6층) 
준비 서류 ‘ 시산묘 2부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절 

• 여름 계절악교 교사강습회 
일자 6월 19일(오늘) 마지막날 
시간 1교시(1230-13: 15) ， 2교새1 3: 15-14:00) 
장소 교육관 301호(영아 유아 유치부) 

교육관 401호(유년 · 초등 · 소년부) 
교육관 501호(중등1 ’ 중등2 중등3부) 

대상 저11교육위원회 교사 전원 
강의 ‘ 선택강의(하반기 학생지도 및 교재 Workshop) 

·권사수련회 
기간 6월 20일(월) ~ 21 일(회) 
시간 오전 10，시부터 
장소 갈럴리홀 

·소망부여름수련회 
기간 6월 27일(월) 
시간 오전 10’ 00-16:00 
장소 갈릴리흘 

추민흥헌 

교회쇼석 

.2(뼈년도단기선교팀 임원훈련띔장，종무，서기，회계，의료담딩) 
기간 6월 26일(다음주일) 
시간 찬앙예배 후 1810-19:10 
장소 갈랄리홀 

* 2005년도 출발예정팀의 모든 임원은 밀히 참석바람 
(금년도 마지막 임원 훈련입니다 ) 

.2005년도 단기선교 팀장 훈련 
기간 6월 8일(수) ~ 7월 7일(5주과정) 

시간 매주 수요2부 예배 후 
장소 본당 112호 

(2005년도 마지막 팀장훈련입니다 미수료자는 이번 차 
수에 전원 수강바랍니다) 

.2005년도 하반기 장악생 신청 
t 선발대상 

@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3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 
@ 본 교회의 교회학교에 재적중인 고 · 대 · 대학원 · 신학 
대학원학생 

@ 공예배와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잘 잠석하며 교회 각 
부서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학생 

2, 신청기간 :6월 26일(다음주일)~7월 10일(주일) 
3, 문의 및 신정장소 
교육국 -zr02-552-8200(#472,473) 

직원모집 2005년도쩌13차확습셰례식 안내 

1.모뿜문 경비직 (약간영) 

2자 격 세례교인 (만 55세 01해 

a제출서류 자필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당회장추천서 (타교인) 

4，，1;묶제출쩌 

서울시 강남구 역심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합02-552-8200 (#403) 

날짜 시간 

1교시 

6월 19일 15:00-15:50 

(오늘) 2교시 
16:00-16:40 

6월 26일 
찬양예배 

(다음주일) 

학습자 자Ci-〈」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자ζ)-人』 유아세례자 자。-A‘ 

성경개요 교육관 세례란? 교육관 유아세례란? 교육관 

(최종철목사) 309호 (하종철목사) 304호 (안치원목사) 301호 

문답 교구별 문답 교구별 
장소 장소 

성인 학습 · 세례식(저녁 찬양예배 ， 본당) 유아 (오후 3시 ， 갈릴리홀) 
오후 4시 30분7J~.지 입실바람 세례식 오후2시 %분까지 입실바람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2O(월 2 1 (화 22(수 23(목 24(금 25(토 26(주일) 

설교자/기도자 | 정진호/고제승 | 김용덕/이상돈 | 고광환/윤용현 | 김익환/양승복 | 정성영/전성욱 | 최종철/정연희 | 이종대/신동자 
예배담당 안내 (6/22 - 6/26) 

날짜 예배 찬앙 사회 기도 A근4 “ 「

ψ22 수요 I 내가창 의지하는 예수 (호산나찬째) 나광영 김현미 가이사랴 벌립보에서 (마 16:ß-1이 정진호 목사 

6/22 수요1I 정결하게 하는생이 (실로암찬팡~) 김성훈 배옥순 에벤 에셀 (삼상 7: 12) 박인기 목사 

ψ24 금요집회 소프라노김소헨바리톤 이채센벤엘 여성중창단 안창덕 김성관목사 

ψ26 주일 I 〈예배전찬양〉 이창수 엄필성 하나님의 말씀을 대E운 o}음 (롬 10:16-18) 최종철 목사 

6/26 주일1I 내 평생어17}는 길 외/소프라노 한초원 (임o}누엘 찬양대 솔로이스트) 이희식 이정우 하나님의말씀을대õ}는 o}음(롬 10:16-1에장 훈목사 

6/26 주일 III 하늘가는밝은길이 외/바이올린 유지연 (할렐루야오케스트라) 류병희 안석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핸o}-음 (롬 10:16-18) 김성관 목사 

6/26 주일W 주음성 외에는외/소프라노 김송자에멘 찬양대 솔로이스트) 임현덕 강철형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 (롬 10:16-18) 하종철 목사 

6/26 주일 V 달고오묘한그말씀외/엠엘남성중창단(지도 김현우) 김영훈 이종석 하나님의 말씀을대하는마음(롬 10: 16-1에정충신목사 

6/26 주일찬양 안수집사부부찬양대/아멘찬빵H 김용덕 노영한 자유 (렘 34:ß-16) 정현민 목사 

저1 842호 

흩혈 충현 71도으l 창 
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λ}용때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주소서 . 

밍 충현의 모든 청지기와 성도들이 십X까 복음 
으로 깨어지며， 말씀대로 살0까는 예수 그리 

스도의 종이 되게 하소서. 

rm 2005년에 2，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파송되 

어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방 

관자가되지 않도록믿음을주소서 

에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 

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올 수 

있도록은혜를주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빼예수그리스도뺀서 서로격려하고함 

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가게하t서. 

딩 모든 새잭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 
시고 십X까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뺀1서 자 

라게 t~서. 

lZl 5대 목표의 하나인 01웃 사랑의 실천뾰 세 

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복음으로운영되게 

t~소서 

g 교회에 속한 재댄유지 · 동산 · 복지}을 십자 
가의 은혜로 관리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 
t~소서 

·mtojl깐밍맡룰톨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안내 [ 섬·기·는 · 분· 틀 I 
구분 시 간 장소 집회 시간 차량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화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앞출발 

주일예배 
m 오전 11:00 보L 다 u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금요철야 오후 11 얘 
금요집회후 
본당앞출발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보」 단 u 

금요집회 오후 7 : 30 보」 다 u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보」 다 u 

구 분 시 간 장 • λ ..... ‘ 구 분 시 간 장 -끼L‘ 

영아부 
I 오전 9:00 

선교관 1충 II 오전 11:00 
청 년 2 부 오후 12:00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장년 2 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유치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릴리흘 
초퉁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교육관 207호 

오후 1 : 00(성인) 

중동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탁아부 오전 9‘m오후 2 애 교육관 110호 

중퉁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흘 

고퉁부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대 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흘 

오전 11시에 드러는 주일 IlJ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1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JV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글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미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밍n 벼nguage are available at the 티even 0' clock Worship se께ce， 

and Sri Lankan, Chin잃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외so available at the One 0' clock Worship Se미 ce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2교구징 교구위원징 당회서기 여배위원징 법인운영위원 교구위원회 선교위원회 때H때부 4교구 동 ~1!f닝 

엄펼성 이 훈 남선우 김영길 김종구 여국근 안창덕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의료선교부징 친앙위원장 법인운영위원 소밍부징 충현기도원깅 외신부 대학부 11교구 정년1부 3교구 

최무길 이창호 차신득 김광남 이종석 고광환 위건량 김익환 장 훈 임현덕 
재정위원 기획위원 찌1교얽{원징 낀축위원장 기획위원장 1교구 새가족Sk육부 13교구 7교구 17교구 

안종욱 임무천 이갑재 진흥용 전홍렬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정충신 

김A써원 16.교구징 기획위원 행징위원징 선교위원장 
6교구 교재연구 18교구 10.교구 16.교구 

양재웅 이성진 조규호 최성규 이재영 
이정우 김단용 한송규 김영수 김환기 편집국 5교구 14교구 12교구 소년부 
징션3부싱 당회부서기 전도훈련부징 동산부징 9교구장 

이경준 이창수 김준희 윤수일 황진섭 
원웅철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15.교구 J!드。T님 8교구 ~ι드。TH 유년부 
1찍구징 진도위원징 새빡흙부징 예배위원 제3교얽|원징 

정성영 이정훈 김태석 김성훈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9교구 중등3부 S XEζ2-'f- 교찌연구 

신교위원 O맨진엠징 짧2부장 예배위원 진도위원 
· 여전도사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정연희 신동자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깅A예원징 새1택앙육부징 제2교육위원징 1뻐구징 몽사위원징 

1교구 4교구 3교구 12교구 새7~즉부 
이실호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관리부장 10교구징 15교구징 전도위원 얘배위원 10.교구 5교구 6교구 18교구 2교구 

신상수 고제승 강철형 김영은 이달옥 조옥자 강덕펼 최문실 전은희 김영순 
14교구징 6교구정 1뻐구징 예배위원 재정위원 7교구 14교구 11교구 16교구 8교구 

장철환 김숭곤 함철주 윤석민 정선현 김정자 이수경 김정희 이복순 류진희 
11교구징 맨}부징 t방E때부징 힐헬루O앤잉때g 기획위원 17교구 얘7f족뽑부 15교구 19.교구 9교구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김중선 임창식 한성임 임태주 

5교구징 기브리엘전웹징 A엠부징 8교구정 입D뉴엘친g때g 13교구 19.교구 

김은철 진학래 김신국 전계식 김형곤 
l 잔앙감독 강임구 · 전임지휘자서준성 예배위원 유지부g 중등2부싱 대학부징 유년부정 

장숭규 전은배 석영식 구재완 송두섭 · 전임독창자 김소연 

소년부징 중등1부g f.드。T닝자。 고등부징 칭년1부g · 선 교사 송요한 


